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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주시, 67년만에 판문점 주소 찾았다
조영환 기자  / 기사작성 : 2020-12-27 11:57:03

[파주=조영환 기자] 경기 파주시는 지난 5월부터 ‘지적복구 프로젝트’를 본격 가동해 1953
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년만인 올해 12월23일 판문점을 포함한 DMZ일원 미
등록 토지 135필지, 59만2000㎡를 파주시 토지로 회복했다.

24일 시에 따르면 판문점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로 그동안 분단의 상징
이었지만 2018년 남북정상간 4.27 판문점 선언 장소로 세계적 평화의 상징으로 주목받은 장
소이기도 하다. 

지적복구 전까지 판문점 남측 지역은 주소가 없어 정부기관 및 각종 포털사이트에 위치를 
제각기 표시해 혼란을 빚어오다 이번에 파주시 진서면 선적리로 지적 복구돼 혼란이 해소될 
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최종환 파주시장이 판문점 지적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7개월 만에 판문점이 위치한 
진서면 선적리와 장단면 덕산리가 파주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돼 자유의 집 및 평화의 집에 
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, 개별공시지가 결정, 국유재산 권리보전 절차 이행 등 파주시 토지로 
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. 

그동안 윤후덕ㆍ박정 국회의원이 중앙부처에 판문점 일원의 지적복구를 여러 차례 촉구했
고 파주시 시민단체도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. 

최종환 파주시장은 “판문점 일원의 지적복구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 위상을 강화하고 한
반도 평화통일의 단초가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DMZ일원 미등록 토지 135필지 지적복구 완료
진서면 선적리·장단면 덕산리로 행정구역 편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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